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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슈머인사이트 수입차 리포트 ① 구입 트렌드 변화
수입차 구입의향, 전기차는 고점 회복...SUV는 사상 최고
	 

	
	- 2년 내 수입 신차 구입의향자 25% ‘전기차 고려’
- 회복 부진한 국산차와 달리 캐즘 이전 수준 도달
- 수입 SUV 선호율 과반 첫 돌파…세단형 크게 앞서
- ‘테슬라’와 SUV 타입인 ‘모델Y’ 강세가 트렌드 주도
- 구입의향 이유에서 연료타입, 친환경 중요성 높아져
	



○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SUV 선호도가 급상승했다. 수입 전기차 구입의향이 3년만에 고점을 회복했고, SUV는 처음으로 50%를 넘어 세단을 크게 앞질렀다. 차종 선택 때 ‘연료타입’과 ‘친환경’을 고려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다.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와 테슬라의 대표 모델로 SUV 타입인 ‘모델Y’가 수입차 구입 트렌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부터 수행하는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매년 7월 10만명 대상)’ 25차 조사에서 향후 2년 이내 수입차(새차) 구입의향자에게 희망하는 차종·차급과 연료타입, 선호 이유를 묻고 지난 4년간의 추이를 비교했다.

[bookmark: _Hlk115272098]■ 전기차 급등, 하이브리드 보합, 내연기관 급락
○ 올해 조사에서 ‘2년 내 수입차 새차 구입의향자’가 희망하는 연료타입은 내연기관(휘발유·경유·LPG)이 46%로 제일 많았고, 이어 하이브리드 29%, 전기차 25% 순이었다[그림1]. 전년 대비 전기차가 급상승(+10%p)한 반면 내연기관(-7%p)과 하이브리드(-2%p)는 감소했다. 지난 4년간 전기차는 하락 후 급상승, 하이브리드는 강보합, 내연기관은 상승 후 급락세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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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추세에 따라 수입 전기차 구입의향률은 ‘22년 기록했던 최고치(25%)를 단숨에 회복했다. ‘23년 시작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과 ‘24년의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가 급반등하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전기차 부진의 반사 효과를 봤던 내연기관은 정반대 곡선을 그렸고, 하이브리드는 ‘22년 대비 2%p 높은 수준으로 선방하고 있다.
□ 주목할 부분은 국산과 수입 전기차 간의 구입의향 차이다. 올해 수입 전기차는 ‘22년 수준을 완전 회복(25%→25%)한 반면 국산 전기차(24%→13%)는 여전히 바닥권이다. 수입 전기차의 캐즘 탈출이 국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 바디타입별로는 수입차의 SUV 구입의향이 54%로 처음 과반이 됐다. SUV는 지난 3년간 46~48%로 세단(45%)과 별 차이가 없었으나 올해 6%p 급등, 세단(38%)과의 차이를 단숨에 16%p로 크게 벌렸다. 이전부터 SUV 선호도가 높았던 국산차(10%p 차이)를 오히려 앞서는 수치다.

■ ‘테슬라’ 브랜드와 ‘모델Y’가 변화 주도
[bookmark: _GoBack]○ 이 같은 수입차 선호 트렌드 변화(전기차와 SUV 구입의향 급증)에는 테슬라의 영향이 컸다.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25년 국내 수입차 판매대수 3위에 올랐고, 테슬라 판매량 중 SUV 타입인 ‘모델Y’ 비중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이상 KAIDA 자료). 실제로 테슬라 구입의향자를 제외한 집계 결과 수입 전기차 구입의향은 25%에서 13%로 급감했고, SUV 선호 비율도 54%에서 50%로 낮아져 국산과 차이가 없었다. 즉, 테슬라 브랜드와 모델Y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수입차 구입 트렌드 변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 수입차 ‘외관스타일’과 ‘회사·브랜드’ 더 중시
○ 수입차 구입의향 이유로는 ‘안전성’(58%)이 가장 많이 꼽혔고, 그 다음은 ‘외관스타일’(50%), ‘회사·브랜드’(46%) 순이었다[그림2]. 이어 ‘내구성’과 ‘모델의 명성’(각각 39%), ‘품질’(38%) 등 일반적인 자동차 선택 기준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이들 상위 항목 중 회사·브랜드(+2%p)를 뺀 5개는 모두 전년 대비 중요성이 최소 2%p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입차 구입의향자는 ‘외관스타일’과 ‘회사·브랜드’를 꼽은 비율이 국산 구입의향자(각각 41%, 30%)를 크게 상회하는 등 성향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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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부분은 수입차의 경우 전기차와 관련된 항목, 즉 ‘연료타입’(22%), ‘친환경차량’(19%)을 꼽은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각각 +3%p)한 점이다.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 상승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수입차 선택 기준에서 친환경 연료타입에 대한 고려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프리미엄 전기 SUV 유망
○ 수입차 소비자가 전기차를 하나의 대안에서 중요 선택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전기차 캐즘과 화재 사고 이후 ‘공포’ 수준으로 확산됐던 거부감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수입차 소비자는 안전성·디자인·브랜드 등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친환경성(전동화)’과 ‘실용성(SUV)’을 겸비한 차를 원하고 있다. 구입의향이 실제 시장의 선행 지표임을 고려하면 ‘프리미엄 전기 SUV’ 모델에서 앞선 브랜드가 향후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사결과는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01년 시작한 표본규모 10만의 초대형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의 제25차 조사(2025년 7월 실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 참고 : 「컨슈머인사이트」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 개요 :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례기획조사(Annual Automobile Syndicated Study)를 아래와 같은 설계로 수행해 오고 있음.
[image: ]
	For-more-Information

	박승표 상무
	Sammy.park@consumerinsight.kr
	02)6004-7661

	유홍구 수석부장
	yoohg@consumerinsight.kr
	02)6004-7681

	김성철 과장
	kimsc@consumerinsight.kr
	02)6004-7673



image3.jpg
[A~2] A} vs Xt L[ 0 F(2025'H)

[Base : &% 21 LH A&t 7lofext & ME R HRQX, Tl %5+SH]

(,z‘gﬁgé) 29Ukt (v=7,154%) SAIA} (r=19654%) -
V(-3 Qrxd (+2)
VE3) [50 WEEEEUEEN 00 0 a1 -1
(+2) (46 JEERLTUSEEN 30 (+5)V
V(-4) E Ly [ 36| (-1)
(-2) 2HEFY T -
Vv (-5) E. ey Es) -
(+2) HEHHOAY T -
(-2) [20 | ERE | 24] (+1)
(-2) (28 EERCNLRCEE 22| (+1)
(+1) LUTGENN. 33| (+3)V
-1 37 -1
-1) ALf elef2]of =
(+1) dad 23] (+1)
-1 o|H Ay (+2)
-1 X132 -1
(+1) Az 22z -
(+2) Stz e A £
V(+3) 122 [EELT] (+1)
(+1) (20 BERCECCEN 2 2020202 24 =
v (+3) . vy Ty +3)V

Q. DAHE Al OIRE2 PAUX| 2T Hesh FHAIL.





image4.jpeg
ZA Uyl S0 2t

Y/ Ugoltis

> 27 U3 22 S 2HSA E/A/21E O|Lh A AL

B "2\ Consumer Insight, Invight Panel
B/ QBB YUY XIEFQRLYAOESY

&A(Usage & Attitude),
EQ (Consumer Experienced Quality)

2712 > 2025 78

20254
2024
20234
20224
20214
20208
20194
20184
20174
2016
20154
20144
20134
20124
2011
20104
20094
20084
2007
20064
20054
2004
20034
20024

195,696 |
95,389%
100,098%
95,719
95,3822
104,208%
101,145%
93,2308
96,2133
100,788%
105,672%
101,821%
101,701%
95,0122
97,3568
106,291%
91,129%
95,472%
105,149%
106,088%
139,825%
171,499%
118,195%
129,277





image1.png
Consumerlnsigh.l.




image2.jpg
[21] 22K vs A KIZE 720l
— ot

320[(2022~20254)
R T
Ql=ErE HC|EMRIE
[Base : 8% 21 Li Akt LR, E19] : %) [Base : $4% 24 LY Ak} FRIOSERL 5 ME 2 BQX, T2 : %]
50 54
47 46
Lot P AR T
(312939 LPG) 8—-” ? 46
—D""--D-"""-'D
310" 39 39 240
sjojaz|c 9
Tkt 2
~ 8 10 10
Cw 11
L s .. 7|E
14 12 13 9& ......... (7);-"'_ ...... Z ........... % (Mwl.!l;%)
2022 2023 2024 2025 9= 2022 2023 2024 2025
(7,072) (7512) (8,176) (7,843) (ARil=) 6.327)

(6,807) (7.418) (7,154)

Q X AZEFYU2 01 22 ASIAILIR?

Q. FOPAIM AHS ARMICHH 9ix 9] 715/d0] 7P 2 Ak= 01= 8]
AR BREILPR?





image5.png
Consumerln Sigh'l'




